
<2> 다말이 압살롬에게 가서 처량하게 지내다

  사무엘하 13장 18b-22절 말씀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19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20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21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22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